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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전 등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 권리일부말소 신청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등 등록제도 개선 -

<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 주요 내용 >

  고객불편 최소화·고객편의 강화를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① 등록원인 서류에 단독신청 승낙의사를 기재할 경우 단독신청 가능
   ② 권리일부말소 신청시 인감증명서 등 제출 폐지
   ③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이전절차 간소화   

□ 특허청은 오는 9월 13일부터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

이전 등 등록신청 관련 서류제출이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 이번 「특허권 등의 등록령」개정안은 등록신청인의 고객불편

최소화 및 고객편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 먼저, 전에는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양도인)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양수인)가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원인서류(양도증)에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의 등록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에도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그동안 특허권 등의 권리를 말소할 경우,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권리 중 일부 청구항

혹은 일부 지정상품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권리를 일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특허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

를 간소화 하였다.

○ 이전에는 특허권 등의 질권실행으로 인한 권리이전시,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등의 양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은행과 특허권자들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설정되고 처분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향후 권리이전시에는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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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신준호 등록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객들이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등록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